
리베리오 교황 성모 대성전

  교황 성모 대성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께 봉헌된 첫 성전으로서, 에

페소 공의회의 영광이요 찬미이며, 오랜 세월 동안 성모님의 영적축복을 받기위해 찾

았던 하느님의 백성과, 특히 로마 교황들의 신심으로 찬란히 빛났다.

  리베리오 교황 성모 대성전과 영적인 유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 교황청 내사원에 청

원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고, ‘영적 유대의 거룩한 장소’로 지정된 이곳에서 아래와 같

이 실천하는 이들은 성모 대성전에서 누리는 전대사를 받게 된다. 

            1. 리베리오 성모 대성전 주보 축일, 즉 8월 5일

            2. (특별한 영적 유대를 가진) 그 성당의 주보 축일

            3.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모든 대축일

            4. 1년에 한 번, 어느 날이든 신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날

            5. 신자들이 (성모) 신심의 이유로 단체로 이곳을 순례할 때마다

  이 전대사는 수원교구의 남양에 위치한 로사리오의 (복되신 동정 마리아)께 봉헌된 

순례지에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 기꺼이 수여된다. 

            

  이 성당(남양성모성지)는 합법적으로 대사를 수여하는 교황청 내사원의 문서와 함

께, 성모 대성전의 현판에 기록되었다.

  이 문서를 신자들과 순례자들이 이를 알아 신심이 증진되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

수여한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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